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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
- 첨단산업 국가산단·특화단지 지정, 역대 최대의 외투 실적 등 성과 점검

- 투자, 연구개발(R&D) 등 관련 ’23년 말~’24년 초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9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3.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통해 ➊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➋기술·인재 강국 도약, ➌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대 기본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가산단(15곳) 및 
특화단지(7곳), 반도체 특성화 대학(8곳)·대학원(3곳), 반도체 아카데미 등을 
지정하였다. 또한, 반도체 장비 상위 4개 팀(Big4) 투자 유치, 역대 최고의 3분기 
외국인투자 실적(239.5억 달러)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반입 포괄허가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찾아냈다.

  앞으로도 정부는 3대 기본전략에 따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내년 초까지 ➊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패키지 지원 및 킬러규제 해소를 
추진한다. ➋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총 2.3조 원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하고, ‘세계(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등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➌마지막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4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성장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반도체는 투자·기술·인력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이차전지는 지속 성장을 
위해 공급망·기술력을 강화해 나간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한다. ▴연 10% 이상 고성장이 기대되는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조 경쟁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장영진 1차관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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